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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아를의 거리 벽면에서 현대 작가들의 작품들을 자유분방하게 만날 수 있다. 
2 ——— 작은 숍, 카페에서도 느껴지는 아를의 예술적인 정취. 3 ——— 로마의 콜로세움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아를 원형 경기장. 

4 ——— 2020년 완공을 앞두고 있는 루마 아를 단지의 위용 있는 자태. 

자연이 빚어낸 녹색 서사가 펼쳐지는 중간중간 아름답

게 조성되어 있는 마을, 햇살을 머금어 때때로 눈부시게 

반짝이는 푸른빛 바다. 하늘에서도 시선이 오래 머무는 

그림 같은 풍경을 지닌 프로방스로 여행을 떠났다. 발음

조차 리드미컬한 프랑스의 남부 지역 프로방스는 마르

세유, 아비뇽 등 이미 잘 알려진 큰 도시들도 많지만 역

사와 시간, 짙은 삶의 흔적 같은 것들이 켜켜이 맺혀 있

는 작은 도시 또한 두루 발달해 있다. 이번 프로방스 여

행의 시작은 아담한 예술의 도시 아를Arles이었다. 아

를 하면 으레 떠오르는 단어는 빈센트 반 고흐. 고흐가 

살아 생전 이곳의 구석구석과 면면을 마치 자신의 영감

의 캔버스 삼아 화폭에 열정적으로 담았던 도시다. 더

불어 과거 로마 지배기의 유적도 산재해 있어 골목골

목 발길 닿는 대로 거닐며 감상하기 더없이 좋다. 아침 

일찍 호텔을 나서 눈앞의 작은 골목으로 들어섰다. 가

장 높은 건물이라곤 3층 정도일 듯 야트막한 건물들이 

구불구불 늘어선 골목엔 가정집들이 아침의 온기를 품

은 채 정겹게 자리하고 있었다. 길을 계속 걷다 보면 마

주하는 것들은 노천 테라스의 카페 혹은 잡다한 것들

을 판매하는 귀여운 상점. 물론 그 중간에는 로마 콜로

세움을 축소해 옮겨놓은 듯한 외관의 원형 경기장(The 

Amphitheater)과 원형 극장(The Roman Theater) 

등 로마 시대의 흔적도 만나볼 수 있었다. 원형 경기장

의 꼭대기에 올라 아를 시내를 한눈에 내려다보았다. 멀

리에는 론강이 완만한 곡선을 그리며 천천히 흐르고 그 

근처로 빛바랜 지붕이 연이어 펼쳐지며 얼기설기 작은 

마을을 이루고 있었다. 빛바랜 지붕들 사이로 문득 초

현대적 디자인의 높다란 건물이 눈에 들어왔다. 마치 수

채화 사이에서 만난 유일한 한 점의 초현실주의 작품 같

은 모습. 2014년부터 시작해 내년 2020년에 완공 예

정인 루마 아를 단지(Luma Arles Complex)의 건물

이었다. 거장 건축가 프랭크 게리가 설계해 많은 이들에

게 관심을 받고 있는 곳이다. 아를의 예술은 지금도 여전

히 현재진행형이었다. 빈센트 반 고흐 재단(Fondation 

Vincent Van Gogh Arles)을 비롯해 크고 작은 갤러

리가 골목골목에 위치해 있고, 거리의 벽면에는 현대 작

가들의 작품이 자유분방하게 그려져 있거나 포스터로 

제작돼 붙여 있곤 했다. 현재 아를의 한 골목 끝에는 국

내 거장 작가인 이우환의 재단 건물이 안도 타다오 건축

하에 공사 중이었다. 과거의 예술혼 위에 겹겹이 덧칠해

지는 현대 미술. 아를은 내일이 더 기대되는 감도 높은 

도시였다. 고흐의 도시 아를의 정취에 흠뻑 젖어 있다 

보니 어느덧 다음 행선지인 세잔의 도시 엑상프로방스

Aix-en Provence로 발길이 향하고 있었다. 

활기를 머금은 예술 도시 엑상프로방스 

아를과 비교해 대도시 격으로 규모가 큰 도시 엑상프로

방스에서는 뜻밖에도 분주한 아침을 맞이했다. 번화가

산기슭을 따라 주거 공간이 
아기자기하게 펼쳐져 있는 작은 마을 
브랑트 풍경. 

남국의 정서는 온화하다. 

춥거나 덥거나 한쪽으로 매섭게 치우치지 않는 날씨, 

두 눈을 파랗게 물들이는 바다, 시간과 일상이 스며든 골목골목. 누구나 사랑해 마지않는 나라 

프랑스의 남국 프로방스를 다녀왔다. 
edit 송정림 ——— cooperate 프랑스 관광청(kr.france.fr), 에어프랑스(airfrance.co.kr),

프로방스알프코트다쥐르 관광청(provence-tourism.com/en/)

느린 여행자의 프로방스

EXPLORE TRA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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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미라보 거리(Le Cours Mirabeau)에서 마켓이 열려 

이른 아침의 새처럼 도시 곳곳이 이미 활기로 가득 차 있

었기 때문이다. 잡지 화보에 등장할 법한 각종 빈티지 소

품과 프로방스 토산품, 싱싱한 채소와 이름 모를 현지 과

일들, 치즈, 살라미 등 풍성한 아이템들이 구비돼 있어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신이 났다. 미라보 거리에는 과거 

세잔이 단골이었다는 노천 카페 레 되 가르송Les Deux 

Garçon과 아기자기한 소품 숍, 디저트 숍 등이 줄지어 

있고 장을 보기 위해 소박한 바구니 하나를 들고 나선 주

민들과 관광객들이 한데 섞여 북적북적한 모습이었다. 

유럽 여행 때 놓치면 아쉬운 플랫 복숭아 한 움큼, 생치

즈 하나, 프로방스산 로제 와인 한 병, 분명 여행에 짐이 

되겠다 싶었음에도 안 사면 후회할 아이템들을 못 이기

는 척 하나둘씩 구입하며 양손이 무거워질 즈음 동화 같

은 숍 하나를 발견했다. 프로방스에서 탄생한 과자 ‘칼리

송Calisson’을 판매하는, 그것도 우리식으로 표현하자

면 원조 격인 숍 ‘칼리송 뒤 로이 르네Calisson du Roy 

Rene’였다. 달콤한 포옹이라는 뜻의 칼리송은 아몬드를 

납작하게 누른 듯한 모양의 과자. 1400년대 군주의 결

혼식을 위해 만들어진 이 과자는 아몬드 가루를 주재료

로 프로방스산 각종 식재료를 더해 만들었다. 가장 기본

적인 맛의 칼리송을 한 입 베어 무니 쫀득한 식감과 달

달한 맛이 혀끝에서 맴돈다. 진한 커피와 먹으면 어울릴 

듯한 맛이었다. 우리에게 익숙한 맛은 아니었지만 숍에

서 나올 때 손에 몇 점 들려 있는 것을 보니 맛도 맛이지

만 디자인과 고전적인 패키지에도 끌렸던 것 같다. 엑상

프로방스의 도심에서 살짝 외곽으로 발길을 돌려 최근에 

오픈한 샤토 라 코스트Châuteau La Coste로 향했다. 

와이너리와 미술관, 호텔 등이 한데 모여 있는 이 거대

한 공간은 렌조 피아노, 프랭크 게리, 안도 타다오, 루이

스 부르주아, 알렉산더 칼더 등 거장들의 손길이 닿아 완

성된 곳이라 향하는 순간부터 설레기 시작했다. 추수를 

앞둔 포도나무가 줄지어 드넓게 펼쳐져 있는 와이너리의 

시작점에 안도 타다오가 건축한 아트센터가 위치하고, 

와이너리 중간에는 프랭크 게리의 화려한 건축물인 야

외 콘서트홀이 서 있는 이곳을 가이드와 둘러보는 동안 

내내 감탄이 흘러나왔다. 걷다가 우연히 마주치는 장 누

벨이 건축한 현대적인 모양의 와인 숙성고, 100년은 족

히 산 듯한 거대한 나무의 가지에 매달려 있는 프랑스 작

가 장미셸 오토니엘의 작품 등 대지 곳곳에 숨겨져 있는 

듯 아닌 듯 연이어 등장하는 현대 작품의 향연에 압도당

할 정도였다. 벅찬 가슴을 진정시키기 위해 와이너리에

서 와인 테이스팅 기회를 가져보았다. 100% 유기농 와

인만을 생산하는 이곳에서 프로방스 지역을 대표하는 로

제 와인 한 모금으로 목을 축여보았다. 상큼한 과일과 꽃 

향이 코끝에 맺힐 때 어디선가 바람이 불어왔다. 여름에

서 가을로 넘어가는 문턱에 불어오는, 아직은 온기가 서

려 있는 따뜻한 바람. 건축가와 예술가가 빚어낸 대지에

서 얻은 감동으로 한껏 부풀어 올랐던 가슴이 이내 귓가

에 속삭이는 나지막한 목소리처럼 차분해지기 시작했다.  

흙 냄새를 맡고 식물의 모양을 익히고 

여행자의 아침은 고단하다고 했던가. 이른 아침부터 서

둘러 차를 타고 툴루랑 협곡(Toulourenc Valley) 내에 

있는 작은 마을 브랑트Brantes로 향했다. 마을 입구에 

다다르기 전 멀리서 마을을 한눈에 담아보았다. 산중턱

에 작은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 모습에 입꼬리가 올

라갔다. 우리가 꿈꾸던 자연과 상생하는 마을이다! 브랑

트에 아침 일찍부터 찾아든 이유는 이곳에서 오딜, 브리

짓과 함께 식물과 식용 꽃을 채집하는 법을 배우고, 채식

주의&유기농 쿠킹 클래스에 참여해보기 위함이다. 화장

기 하나 없는 얼굴에 호리호리한 몸매를 한 두 명의 중년 

여인이 말간 눈으로 우리를 맞이했다. 반갑게 인사를 나

누며 오딜이 직접 만든 유기농 레모네이드로 잠시 목을 

축이고 있으니 브리짓이 일행들 손에 각기 다른 모양의 

바구니를 쥐어주었다. 이렇게 브리짓을 따라 마을 곳곳

을 돌며 식물과 식용 꽃을 채집하기 시작했다. 때 묻지 않

은 자연을 지닌 브랑트는 곳곳이 식재료 투성이였다. 걷

다가 만나는 바위틈, 비탈진 계단, 내리막길의 담벼락 등

에 각종 허브와 채소 혹은 식용 꽃이 자라고 있었다. 브

리짓은 걷다 만난 작은 벌판에서 풀잎을 헤치더니 처음 

보는 식물을 한 움큼 따서 보여줬다. 야생 시금치. 우리

1 ——— 브랑트에서 오딜에게 다양한 채식 메
뉴를 배웠다. 2 ——— 샤토 라 코스트의 포도
밭 풍경. 곧 수확을 앞두고 있는 포도가 한창 
무르익었다. 3 ——— 오딜에게 배워 완성한 요
리. 식용 꽃이 올라간 카나페도, 말바라는 식
재료를 넣어 부친 폴렌타도 모두 새롭다. 4 
——— 샤토 라 코스트 안에 있는 호텔 빌라 라 
코스트의 테라스에서 바라본 풍경. 높다란 나
무를 병풍 삼은 호젓한 수영장과 평화로운 와
이너리 풍경이 아름답다. 5 ——— 브랑트 곳곳
을 다니며 식물 및 식용 꽃 채집에 대해 알려준 
브리짓. 바위틈 사이에서 자라난 타임을 들고 
설명하고 있다. 6 ——— 엑상프로방스를 대표
하는 과자 칼리송을 판매하는 숍.

5

3

2

4

6

1

1 2

1 ——— 테라스에 컬러풀한 천막을 드리우고 있는 곳이 식물 채집을 하고 채식 쿠킹 클래스를 들을 수 있는 공간. 
2 ——— 엑상프로방스의 시장 구경. 때마침 시즌을 맞이한 미라벨이 판매되고 있었다. 미라벨은 자두과의 달콤한 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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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1 ——— 조나단 시리 셰프와 함께 아비뇽 시장을 둘러본 후 그의 레스토랑에서 맛본 
오리 스테이크. 프랑스는 오리를 요리할 때 암컷과 수컷을 구분해서 사용하는데, 이날 먹은 요리는 암컷 오리. 

기대 이상으로 부드러웠다. 2 ——— 아비뇽 시장 풍경. 

1 ——— 벙 데 벙덩주에 참석해 축제를 즐기
는 수많은 사람들.  2 ——— 유명한 와인 산지
인 지공다스에 위치한 와이너리 도멘 드 라 투
라드. 빈티지 폭스바겐을 타고 다 함께 포도밭
으로 나와 테이스팅 시간을 가졌다. 3 ——— 
벙 데 벙덩주의 일환으로 갓 수확한 포도의 즙
을 짜내려 준비하는 남성들. 4 ——— 프랑스에
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 중 하나로 선정된 루시
옹. 황토마을이다.  5 ——— 아비뇽 교황청에
서 진행되는 빛과 사운드 쇼 ‘바이브레이션’. 6 
——— 벙 데 벙덩주의 퍼레이드. 이제 론 지역
은 본격적으로 포도 수확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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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중에서 만나는 시금치와는 전혀 다른 모양을 하고 

있었다. 또 갑자기 바닥에 주저앉더니 땅에서 자란 엄지 

손톱만 한 크기의 잎사귀를 몇 점 따서 보여주었다. ‘말

바’라는 생소한 채소로 클래스의 볶음 요리에 사용될 거

라 말해주었다. 냄새를 맡아보니 허브 향이 약하게 나

는 것 같았다. 브리짓의 가르침하에 선명한 주황색 꽃잎

이 발랄했던 칼렌듈라 꽃을 채집해보았다. 화장품의 원

료로 쓰이기도 하는 칼렌듈라 꽃이 식용 가능하다는 사

실을 이번에서야 알았다. 이뿐인가. 세이지, 타임, 로즈

메리 등 각종 허브는 물론 탐스럽게 익은 무화과와 블루

베리, 라즈베리, 블랙베리 등 각종 맛있는 식재료가 야

생으로 자라나고 있었다. 브랑트는 세상과는 별개로 자

존하고 있는 청청한 소우주가 아닐까. 채집을 마치고 오

딜의 주방에 모여 쿠킹 클래스를 시작했다. 깨끗이 씻어 

다듬어진 식재료가 고운 빛깔을 뽐내며 아일랜드 위에 

탐스럽게 놓여 있었다. 이날 오딜은 우리에게 프로방스

산 칸탈로프 멜론을 이용한 애피타이저와 감자샐러드, 

토마토 브루스케타, 말바 폴렌타 케이크, 식용 꽃으로 

장식한 카나페 등 맛과 영양을 갖춘 건강식을 전수해주

었다. 말바를 프라이팬에 볶고, 토마토와 치즈를 깍둑썰

기하고, 칸탈로프 멜론을 수박화채처럼 동그랗게 파내

는 등 오딜의 주방은 배우는 이들의 손으로 바쁘게 돌아

갔다. 썰고, 다지고, 볶고, 오븐에 굽고를 한 1시간 반 정

도 했을까, 다 함께 완성한 점심 메뉴들이 야외 테이블

에 차려졌다. 소박하지만 아름다운 프로방스 식탁. 프로

방스산 와인과 함께 식사를 음미하니 자연과 평화롭게 

합치되는 느낌이 들었다. 바람의 흐름을 느끼고, 흙냄새

를 맡고, 식물의 모양을 읽으며 자연과 상생하는 삶. 이

곳에서 최소 한 달을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졌다. 

와인은 곧 자연이 선사한 축제  

프로방스를 대표하는 도시 중 하나인 아비뇽Avignon

에서의 여정은 호텔 드 유럽Hotel D’Europe에서 아침

을 맞이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1580년에 지은 후작의 

저택을 1750년에 호텔로 개조해 운영해온 이곳은 무려 

나폴레옹이 이름 지은 것으로 유명하다. 묵어간 이들만

도 피카소, 달리 등 시대를 풍미하던 유명인들이 허다하

다. 최근에는 호텔의 펜트하우스에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투숙했었다고 한다. 유럽 여행의 백미 중 하

나는 이 같이 역사적인 호텔에 투숙하는 것일 거다. 오

랜 시간 변치 않는 아름다움을 지닌 건물의 매력에 흠

뻑 취하는 것은 물론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는 역

사의 한 순간에 자신도 동참했다는 즐거움을 얻을 수 있

으니까 말이다. 교황청을 중심으로 과거의 모습을 간직

한 시가지가 펼쳐진 아비뇽은 오래된 로컬 상점들과 세

련된 현대의 물건들로 가득한 공간이 교차하며 펼쳐졌

다. 현대 작가들의 공예 작품들을 주로 판매하는 갤러

리 숍과 세계적인 디자인 제품들을 모아 판매하는 멀티

숍, 벵시몽, 레페토 등 프랑스 패션 브랜드들이 모인 거

리 등 사실 쇼핑만으로도 하루 이틀을 고스란히 소진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것들을 뒤로

한 채 아비뇽으로 찾아든 주된 이유는 론 지역의 포도 

수확의 개시를 알려주는 축제인 벙 데 벙덩주Ban des 

Vendanges 퍼레이드를 관람하기 위함이다. 오후 7

시, 아비뇽 교황청에서 마치 사제의 복장을 한 듯한 퍼

레이드 일행이 줄지어 나오기 시작했다. 이들은 론 지방

을 대표하는 와이너리의 사람들. 그들의 라벨로 만든 깃

발을 들고 있었다. 퍼레이드를 구경하기 위해 몰려든 지

역민과 관광객들이 환호하고 사진 찍으며 퍼레이드 일

행을 따랐다. 교황청에서 시작한 퍼레이드는 언덕 꼭대

기인 자르댕 데 돔Jardin des Doms에서 마무리됐다. 

론 지역의 포도 수확을 시작함을 알리는 아나운스먼트

에 이어 한쪽에서 전통적인 방식으로 포도즙을 내는 퍼

포먼스를 펼치기 시작했다. 사람 키만큼 높고 거대한 나

무통에 갓 수확한 포도를 한가득 담고 뚜껑을 덮은 후 

착즙하기 시작하는 건장한 세 명의 남성들. 맨 위쪽에서

부터 뚜껑을 누르길 5분 정도 했을까, 통 아래의 틈으로 

갓 짜낸 포도즙이 흐르기 시작했다. 자, 이제 진정한 포

도주의 계절이 왔다! 많은 이들이 박수 치며 환호하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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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1 ——— 알록달록한 라 파사렐 레스토랑 풍경. 2 ——— 식감이 살아 있는 황새치 스테이크.
3 ——— 프랑스가 낳은 거장 건축가 르 코르뷔지에의 건축물 유니테 다비타시옹. 공동주택으로 현대 아파트의 원형이라 칭해진다. 

작했다. 곧이어 사람들은 축제를 본격적으로 즐기기 시

작했다. 자르댕 데 돔에 펼쳐진 와이너리와 먹거리 부스

를 돌아다니며 와인을 테이스팅하고 식사를 캐주얼하게 

즐겼다. 어둠이 내리고 조명에 불이 들어오니 분위기가 

더욱 무르익기 시작했다. 레드 와인 한 모금에 샤르퀴트

리 한 조각, 로제 와인 한 모금에 갈레트 한 입을 먹으며 

풍경을 감상하는 여유를 누려보았다. 와인은 곧 자연이 

선사한 축제였다.  

여정의 파란색 마무리 

프로방스 여정의 종착점은 만인이 사랑하는 도시 마르

세유Marseille였다. 녹색으로 가득했던 지금까지의 프

로방스와는 또 다른 파란색으로 가득한 프로방스를 만

날 수 있는 곳. 마르세유에 도착하니 청명한 파란색으

로 뒤덮인 지중해의 그림 같은 풍경이 맞이해주었다. 구 

항구 부근에 숙소를 잡고 유유히 산책을 즐겨보았다. 마

치 요트 주차장처럼 항구를 따라 정박해 있는 각양각색

의 요트들이 무척 호사스러워 보였다. 프랑스 최대의 항

구도시이자 세계적인 휴양지인 마르세유에는 즐길 거리

가 너무 많다. 구 항구에서 출항하는 배를 타고 근처 이

프섬(If l.)이나 프리울섬(Frioul l.)으로 향해 비경을 감

상하고 해수욕을 즐기거나 세련되고 맛있는 레스토랑을 

찾아가 지역의 자부심이 담긴 요리인 부야베스를 맛볼 

수도 있다. 스포츠를 좋아하는 이들이라면 각종 해상 스

포츠를 즐길 수도 있지만 마르세유는 프랑스를 대표하

는 슈퍼스타 축구선수 지네진 지단의 고향이 아니던가. 

명문 축구 클럽인 올랭피크 드 마르세유의 홈구장을 방

문해 축구 경기를 관람할 수도 있다. 고심 끝에 구 항구

에서 보트를 빌려 프리울섬으로 향했다. 말랑말랑한 빛

깔의 이국미가 가득한 해변에서 해수욕을 즐길 수 있는 

곳이다. 섬의 호젓한 해변가에 보트를 세우고 프라이빗

하게 수영을 즐겼다. 일행들의 웃음 소리에 갈매기가 궁

금한 듯 찾아들었다. 해변에서 보트를 타고 나와 레스토

랑이 늘어선 프리울섬의 부둣가에 배를 세웠다. 노천 레

스토랑이 즐비했는데 뜻밖에도 피자를 파는 이탤리언 

레스토랑이 많아 놀랐다. 가만 생각해보니 마르세유 도

시 곳곳에도 피자집이 꽤 많이 눈에 띄었다. 마르세유에

는 이탈리아 커뮤니티가 잘 발달해 있다고 한다. 과거 뉴

욕으로 향하는 배를 타기 위해 마르세유로 찾아든 이탈

리아인들이 지금껏 그들의 삶을 영위해오고 있다. 마르

세유에서의 둘째 날은 골목골목 도시 곳곳을 둘러보는 

데 시간을 투자했다. 장 뒤뷔페의 전시가 한창 진행 중

이었던 마르세유를 대표하는 예술 공간인 뮤셈Mucem

은 규모와 건축 면에서 모두 놀라웠다. 어망을 상징하는 

디자인으로 지어 올린 외관이 바다와 한 몸이 되는 듯했

다. 버스를 타고 마르세유의 정신적인 지주인 노트르담 

드 라 가르드Notre Dame de la Garde 성당으로 향

해보았다. 주거지역을 지나 구불구불 언덕을 오르고 올

라 끝에 다다르니 성당이 마르세유를 보호하듯 온 도시

를 시야로 아우르며 서 있었다. 고전적인 외관의 건물 속

은 여느 성당과 비슷했지만 천장에 매달려 있는 배 모형

들이 남달라 눈에 들어왔다. 바다의 도시 마르세유의 어

선들을 보호해달라는 의미였다. 자연과 상생하는 삶. 프

로방스의 어느 지역보다 현대의 옷을 제대로 갖춰 입은 

거대한 도시 마르세유에서도 자연에 순응하고 화합하

는 삶이 이어지고 있었다. 

아를, 엑상프로방스, 브랑트, 아비뇽, 마르세유 등 프로

방스의 각 지역을 여행하다 보면 각 도시의 개성을 뒤로

한 채 어느덧 아름답고 평화로운 프로방스의 자연에 몸

을 한껏 몸을 누이게 된다. 건강한 대지와 부드럽게 굽

이치는 강, 때때로 불어오는 바람, 수많은 이름의 나무

와 식물들 그리고 활기찬 바다. 프로방스에서는 자연의 

다양함이 마음이 바쁜 여행자의 발길을 한층 느리게 만

든다. 도시의 아름다움은 물론 자연마저 누리고 음미할 

수 있는 여행. 프로방스에서는 시간이 조금 느리게 흘러

도 좋다.  

(위부터) 두 눈을 얼얼하게 만들 정도로 선명한 파란색의 바다가 아름다운 마르세유 풍경. 
마르세유 거리를 걷다 보면 자주 만나는 그래피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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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LES 

호텔 쥘 세자르Hotel Jules Cesar 

 www.hotel-julescesar.fr/en

아를 가이드 투어 안느 가스티넬 Anne 

Gastinel 

 +33 (0)6 81 85 60 72 

레스토랑 레 피 뒤 16Les Filles Du 16 

Restaurant 

 16 rue docteur Fanton, 13200 Arles  

 +33 (0)4 90 93 77 36 

빈센트 반 고흐 재단Fondation Vincent 

Van Gogh Arles 

 www.fondation-vincentvangogh-

arles.org

AIX-EN-PROVENCE 

호텔 샤토 드 라 피올린Château De La 

Pioline

 www.chateaudelapioline.com/en 

피에르 르불 미쉐린 1스타 레스토랑 Pierre 

Reboul

호텔 샤토 드 라 피올린에 위치

 + 33 (0)6 34 61 65 50 

코몽 아트센터Caumont Art Center 

 www.caumont-centredart.com 

샤토 라 코스트Chateau La Coste

 chateau-la-coste.com 

BRANTES

식물 채집 및 쿠킹 클래스LES 

Aventurières Du Goût 

 dilo@lesaventurieresdugout.com 

 lesaventurieresdugout.org 

AVIGNON 

호텔 드 유럽Hotel D’europe 

 www.heurope.com 

바이브레이션Vibrations 

아비뇽 교황청 뜰에서 진행되는 야외 사운드 

& 빛 쇼 

 avignon-vibrations.com

가이드 투어

알렉시아 로손Alexia Lorson 

 +33 (0)6 50 51 19 58 

아비뇽 시장 가이드 투어 

조나단 시리Jonathan Chiri 셰프와 

함께하는 시장 가이드 투어 및 쿠킹 시연. 

시장에 있는 셰프 레스토랑에서 점심 및 

프로방스 특산품 테이스팅 

 fr-fr.facebook.com/ 

CuisineCentrHalles

아비뇽 교황청Palais des Papes 

옛 교황 시절의 9개 룸을 그대로 재현하는 3D 

터치 태블릿과 함께 교황청 관람 가능.  

 www.palais-des-papes.com/en/

content/histopad-pour-tous 

벙 데 벙덩주Ban des Vendanges

론 지역 포도 수확의 개시를 알리는 론칭 축제

 compagnonscotesdurhone.fr

MARSEILLE 

호텔 라 레지던스 비유 포르Hotel La 

Residence Vieux-Port

 www.hotel-residence-

marseille.com

인터콘티넨탈 호텔 브라스리 레 프네르

Brasserie Les Fenêres

 brasserie-les-

fenetres.business.site

가이드 투어 알렉산드라 블랑 베 

Alexandra Blanc Vea 

 +33 (0)6 85 72 31 39 

레스토랑 라 파사렐La Passarelle

 52 Rue Plan Fourmiguier, 13007 

Marseille 

 +33 (0)4 91 33 03 27 

로칼랑크Localanques 보트 투어&선상 

피크닉 

 www.location-barques-

marseille.com 

그 외 추천 정보 

UCHAUX

호텔 샤토 드 마시영Château De 

Massillan

 www.chateaudemassillan.fr

GIGONDAS 

와이너리 도멘 드 라 투라드Domaine de 

la Tourade 

 www.tourade-gigondas.fr

FONTAINE-DE-VAUCLUSE

퐁텐 드 보큘리즈는 소르그강의 수원이 되는 

샘이 흐르는 소도시 

 www.provenceweb.fr/f/vaucluse/

fontaine/hotels.htm

LUBERON 

루시용Roussillon - 황토마을 

 www.paysapt-luberon.fr 

레스토랑 라 트레유La Treille 

 Rue du Four - 84220 Roussillon 

 +33 (0)4 90 05 64 47 

 latreille@gmx.com 

오크라Ôkhra 

옛 황토염료 공장이자 천연 컬러 센터

 okhra.com

바스티드 뒤 라발Bastide du Laval 

유기농 올리브유 제조장 및 숍 

 www.bastidedulaval.com/en 

프로방스 지역 미니버스 투어 

Minibus Provence Xplorer 

 +33 (0)6 75 24 44 48

 contact@provence-xplor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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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더하기 쇼핑! 프로방스 디자이너 아웃렛 
전 세계 9개국, 총 24개 디자이너 아웃렛을 소유하고 있는 

맥아더글렌 그룹. 프랑스의 프로방스 지역을 여행할 땐 마르세유와 

엑상프로방스 지역 사이에 위치한 프로방스 디자이너 아웃렛을 

방문해보길 추천한다. 2017년 4월에 오픈한 곳으로 프랑스 남부 최초 

아웃렛이자 맥아더글렌의 23번째 아웃렛이다. 프랑스 로컬 브랜드를 

비롯해 글로벌 브랜드를 포함하여 120개 이상의 유명 패션 브랜드와 

프랑스 남부 최고의 식음료를 맛볼 수 있는 레스토랑과 카페도 입점해 

있다. 지난해에는 프랑스 유명 백화점인 쁘렝땅Printemps의 단독 

매장이 오픈, 지방시, 발렌시아가, 겐조, 이자벨 마랑, 발렌티노 등 

프랑스 유명 브랜드 제품을 35% 이상 할인된 가격으로 만날 수 있다. 

또 이곳에서는 레스토랑을 포함한 여러 매장에서 구매한 영수증 

총 금액이 최소 175.01유로(€) 이상이 되면 세금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다른 유럽 국가에서 구매하는 것보다 할인율이 

상대적으로 큰 편. 

 맥아더글렌 한국 사무소 02-553-0822

 www.mcarthurglen.com 

프랑스 여행은 에어프랑스 
프랑스로 여행을 계획한다면 당연 에어프랑스를 우선 순위로 

이용해보자. 파리 샤를 드골 공항과 암스테르담 스키폴 공항을 통해 

에어프랑스 KLM은 승객을 전 세계 116개국 314개 도시로 실어 

나르며, 유럽의 두 허브 공항을 거점으로 세계 어디로 향하든 가장 

효율적인 스케줄을 제공한다. 서울에서 파리로 매일 2편(대한항공 

공동운항편 포함)의 항공편을 BOEING 777기종으로 운항하고 

있으며, 2019년 5월 9일부터 10월 26일까지 서울-파리 노선을 

주 3회 추가(14:35 인천 출발/18:45 파리 출발 편) 운항해 

이용이 더욱 편리해졌다. 프랑스의 남부 프로방스로 향할 경우에도 

에어프랑스를 이용해 파리를 거쳐 마르세유를 비롯한 남부 도시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다. 한편 에어프랑스는 최근 터미널 2E의 L홀에 

새로운 비즈니스 라운지를 오픈했다. 프랑스 디자이너인 마티외 

르아뇌Mathieu Lehanneur가 디자인한 세련된 공간으로 소믈리에 

파올로 바소가 선정한 다양한 종류의 와인과 수준 높은 미식 요리를 

제공하고, 전문 미용사가 트리트먼트를 제공하는 클라란스 스파 등 

품격 있는 혜택을 제공한다. 여행의 즐거움을 배가시키는 아름다운 

휴식이 여기에 있다.  

 www.airfranc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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